
숨어 있는 열정을 깨워주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지구편 반 쪽에 자리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그곳에 가면 뜨거운

열정을 만날 수 있다. 탱고와 축구, 와인과 아사도, 에비타와 마라도나, 보르헤스와 가르

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아이콘들은 하나같이 세상을 태워버릴 것 같은 열정을 품고 있

다.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열정'이라는 단어로 기억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일 것이다. '남미의 파리'라 불리는 부에노스아이레스. 푸른 바다만큼 깊고 깊은 그곳

의 아름다움 속으로 떠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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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이렇게 하세요

피할 때에는 화재의 진행방향에 주의하여
막다른 장소는 피하세요.

연기가 창문이나 문틈으로 새어들 경우에는
담요나 수건 등을 물에 적셔서 틈을 막으세요. 
실내에 갇혔을 경우에는 갇힌 사실을 주위에
알리고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리세요.

문 손잡이가 뜨겁거나 문틈에서 연기가
새어 들어오는 경우에는 문을 함부로
열지마세요.

실내에 물이 있으면 불에 타기 쉬운 물건
등에 물을 뿌리고 커튼은 떼어내세요.

옷에 불이 붙었을 경우에는 빨리 바닥에
엎드려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후 좌우로
구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담요나 수건으로 구르는
사람을 덮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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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의 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탱고

아르헨티나 사람에게 탱고는 삶이자 역사요, 문화이자 위안이다. 탱고를

보는 것은 예술을 보는 것인 동시에 아르헨티나를 보는 것이다. 19세기 아

메리칸 드림을 찾아 아르헨티나로 흘러온 이방인들의 설움과 아픔, 절망과

외로움이 탱고의 애절한 가락과 현란한 몸짓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탱고는 눈물이다. 자존심 강한 여인이 사랑하는 연인과 이별한 후 되돌

아 몰래 흘리는 눈물이다. 탱고는 서슬이 퍼런 칼날이다. 결코 마주치지 않

는 눈빛과 과격한 발동작은 중세 기사들의 칼날처럼 날렵하고 비장하다.

탱고는 사랑에 빠진 여인이다.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에너지를 가진 사랑

에 빠진 여인, 탱고는 그렇게 세상을 다 태워버릴 만큼 열정적이다.

탱고 없는 아르헨티나는 김치 없는 한국과 마찬가지. 여행자의 눈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무언가가 있다. '몸으로 쓰는 시', '춤추는 슬픈 감정' 등 수많

은 칭송을 받고 있는 탱고. 주말이 되면 부에노스아이레스 곳곳에서 밤낮

으로 절절한 탱고가 흐른다. 

탱고를 보기 위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가장 오래된 카페 또르또니를

찾았다. 카페 또르또니는 130년 역사를 자랑하는 곳으로 보르헤스를 비롯

해 아르헨티나의 예술가라면 이곳의 커피를 즐기지 않은 이가 없을 정도로

유서 깊은 곳이다. 탱고의 아버지로 존경받고 있는 까를로스 가르델의 흉

상도 이곳을 지키고 있다.



에바페론의 무덤

특별한 묘지, 레꼴레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특별한 곳을 꼽을 때 빠지면 안 되는 곳이 레꼴레타다. 1822년

에 세워진 레꼴레타는 1만 7000여평 부지에 아르헨티나 역사상 가장 명성 있고 부유한

인물들이 잠들어있다. 

레꼴레타에 들어가니 묘지라기보다는 조각 전시장에 들어온 느낌이었다. 역 통령

13명을 비롯해 유명인들이 안장되어 있는 이곳에는 칸딘스키와 같은 유럽 가들의 조각

품을 비롯해 화려한 조각품들이 가득하다. 70여 개의 조각품이 문화재로 지정될 정도.

가장 많은 이들이 찾는 곳은 에바 페론, 에비타의 무덤. 1919년 천한 신분으로 태어

나 아르헨티나의 퍼스트레이디로 불타는 삶을 살아온 그녀의 무덤 앞에 지구촌 곳곳에

서 온 여행자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여행을 마무리하기 위해 커피와 함께 나오는 탄산수에 입을 헹구고 부에노스아이레

스를 찬찬히 돌아본다. 마음을 흔들어놓는 탱고부터 일상을 예술처럼 사는 포르테뇨

들, 잊지 못할 멘도사산 말벡과 진한 커피, 길거리에서 펼쳐지는 무지개 빛 공연들, 부

에노스아이레스는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힘든, 마력을 지닌 곳이다. 

에바페론의 무덤레꼴레타레꼴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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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이 시작된 시간은 밤 11시. 진짜 뽀르떼뇨(부에노스아이레스 사람들)들이 찾는다

는 탱고 공연이었지만 정작 들어가 보니 여행자들이 더 많이 눈에 띄었다. 와인을 한 잔

시켜놓고 탱고에 빠져들었다. 피아노는 배를 내놓고 있고 보물상자 같은 반도네온은 나

비처럼 접혔다 펼쳐지기를 반복했다.

도도한 눈빛과 애타는 남자의 표정, 조명에 오래된 반도네온이 빛나고 남자 배우는 끊

임없이 반짝이는 구두를 들썩 다. 다리로 남자의 허리를 휘감아 돌다가 상 방을 뚫어

버릴 것처럼 쳐다봤다. 남자의 가랑이 사이로 다리를 접어 넣었다

뺐다 하면서 온 몸을 맡기고 바닥에 닿을 때까지 넘어지기도 했

다. 그러면서도 평행선을 달리는 시선은 절제의 애절함을 전해줬

다. 폭포의 물처럼 힘차게 흐르다가 호수처럼 잔잔하게 움직이는

탱고 댄서의 손끝과 발끝. 눈도 마음도 도 체 뗄 수가 없었다. 

탱고의 고향, 라 보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길거리에서도 얼마든지 탱고를 만날

수 있다. 그중에서도 표적인 곳이 라 보카. 탱고가 태어난 고향

이 바로 이곳이다. 원색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라 보카는 화려한

모습과 달리 이민자들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품고 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먼 길을 날아온 이민자들은 이곳의 작은

술집에 모여 외로움과 아픔을 서로 나눴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것이 탱고. 탱고는 그래

서 보는 것만으로도 절절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지금도 라 보카의 곳곳에서는 탱고공연

이 펼쳐지고 있다.  

라 보카에는 100m 정도 이어진 아담한 까미니또 거리가 있다. 알록달록한 집들이 모

여 있는 앙증맞은 곳으로, 사진찍기 좋아하는 이들의 손과 발을 사로잡는 곳이다. 거리

도 아름답지만, 그 거리에서 태어난 무명 화가들의 작품들도 볼 수 있어서, 어슬 거리

는 즐거움을 안겨준다. 

라 보카 옆에는 남미 최고의 축구클럽인 보카 주니어스

의 홈구장도 자리하고 있다. 초콜릿 상자라는 듯의 '라 봄

보네라 경기장'으로 알려진 이곳에서는 아르헨티나 사람들

의 축구에 한 열기를 직접 느껴볼 수 있다.

▶ 기후 : 한국과 낮과 밤, 시간, 계절이 반 다. 여행하기 좋은 시기는 3월부터

5월(가을)사이와 9월부터 11월(봄) 사이

▶ 항공 : 한국에서 아르헨티나로 가는 직항편은 없다. 미국 LA를 경유해 부에

노스아이레스로 이동해야 한다. 환승 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비행시간

만 16시간 50분 정도 걸린다. 

▶ 비자 : 입국 시 90일간 무비자

▶ 화폐 : 페소(peso)

▶ 언어 : 스페인어


